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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 1,200년 홍송(紅松) 고통과 환희 십자가 되어 우리 성전에 서다  
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2018년 8월15

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교우 230명이 

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 봉

헌 축복식이 거행되었다.

 이날 본당 주임(이계철, 라파엘)신부님은 

봉헌 축사를 통하여‘예수 그리스도상은 

수난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이 상징하는 우

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령 1,200년이 되

는 캐나다 산 홍송(紅松)으로 1,000여 년

간 고통과 환희의 자연섭리를 체험한 재질

을 수난의 고통이 없이 환희의 부활을 이

루지 못하는 복음 말씀을, 한 조각가의 신

심으로 본당에 우뚝 서게 되었다.’고 말

씀 하셨다.

 이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은 본당 대

형 고상이 없어서 여러 신자들의 자발적 

봉헌과 작가(김창범, 라파엘)가 손수 조각

칼로 60여 일간 고통과 영광을 나타내기 

위해 더운 여름철 냉방기도 없는 샌드위치 

판넬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다. 

 특히 수년간 건조한 이 홍송(紅松)은 원지름

이 2미터가 넘는 원목을 나무의 재질이 원심

은 무르고 변형될 우려가 있어 오랜 시간이 

지나도 변형되지 않고 날카로운 조각칼이 무

뎌질 정도로 단단한 나이테가 촘촘한 껍질 쪽

을 제재해 사용하였다. 

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을 봉헌해주

신 신자들의 성명과 세례명을 놋쇠로 된 명패

로 십자가상 뒤편에 부착하여 몇 세기를 흘러

도 변형되지 않게 하였다.

 현재 천정 조명등이 십자가상 예수 그리스도 

얼굴을 비추지 못하여 작가가 표출한 상이 나

타나지 않아 곧 조명등과 천정 스크린판 까지 

손을 보아야 한다.

 조명등이 손을 보면 우리 시흥4동 성당 어린

이와 젊은이, 중년과 노인들까지 모든 신자들

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상이 나타날 것이다.

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 봉헌 축복식을 한층 

더 빛내기 위해 많은 교우들이 자리를 메운 

가운데 성가대원들의 합창과 장구반주로 봉송

한 축복가는 영광의 환희에 차 있었다. 이어서 

남성구역과 여성구역에서 마련한 약간의 맥주

와 음료수를 즐길 수 있는 친교와 대화의 장

도 마련되었다. 


